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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주요 연구동향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의도 평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6월 24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를 열어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보도…

미국

As North Korea Resumes Provocations, the U.S. Should Stand Firmly with Its Allies  The Heritage Foundation

북한은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한과의 모든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천명을 이행함…

중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새로운 전략적 인내?  미국연구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최대압박 기조의 1년, 정상외교 기조의 1년을 보내고, 새로운 전략적 인내로의 
전환을 시작한 것으로 보임.…

일본

개성 ‘파괴’로 유동하는 한반도 시나리오- 높아지는 긴장, 남북경제협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한반도경제연구회

북한은 한국의 탈북자단체가 삐라를 날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불필요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흔적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향후 행동을 위한 계기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음…

러시아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Valdai Discussion Club

지난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노동신문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측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경고했음…

북한

남조선군부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조선중앙통신

6월 2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에 대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를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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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회동

북핵문제 포함 한반도 현안 논의

6.3.(수)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맞서 남과 북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파주 남북

산림협력센터 준공식)

김연철 통일부 장관,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 및 대북사업 

공여방안 논의 

6.4.(목)

통일부,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 계획 중”(대변인 정례브리핑)

국방부,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한 데 대해) 군사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대변인 정례브리핑)

6.8.(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오전 불통･오후 협의 재개

북한, 오전 9시께 개시통화에 불응 및 오후 5시께 마감통화에 응답

오전 불통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어

6.9.(화)

통일부,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폐기하겠다는 데 대해)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

미국 국무부, “미국은 언제나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해 왔다. 우리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

했다”(대변인 공식 논평)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 “남북관계는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요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주요 정세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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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목)

미국 국무부,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

6.13.(토)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발표(조선중앙통신)

“이제는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 

6.1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심야 소집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북한의 태도 변화 대응 고심

통일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거와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데 대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존 서플 미국 국무부 대변인,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에)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 전념”

6.15.(월)

문재인 대통령, “6.15 공동선언 20주년 무거운 마음으로 맞아... 한반도 평화 약속, 뒤로 돌릴 

수 없어”(수석･보좌관 회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방향 잃으려 해... 6.15 정신 기억해야”(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 축사)

통일부, “6.15 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계속 노력

하겠다”(대변인 정례브리핑)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에) 북한 동향 주시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정례 기자회견)

6.16.(화)

북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의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완전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하였다”(조선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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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화)

청와대,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소집

김유근 NSC 사무처장, “강력한 유감...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브리핑)

서호 통일부 차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긴급 브리핑)

국방부,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강력히 대응할 것, 24시간 면밀하게 감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남북은 한민족... 평화 원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우리는 계속해서 한미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실시, 정세 주시하겠다”

6.17.(수)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발표(조선중앙통신)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 관련) 현 사태가 대북전단살포 행위 

및 이를 묵인한 남한 당국 때문에 초래되었으므로 사죄와 반성,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하나,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 “백악관에 섬겨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발언을 비난한 것 관련)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 “북측의 이러한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브리핑)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북한의 군사행동계획 발표 관련) 실제 행동에 옮겨질 경우, 

북한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브리핑)

북한군이 전 전선의 대비태세 수준을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함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

미군 정찰기 등 정보감시 자산 증강 

서호 통일부 차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군사 지역화 발표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할 

것 촉구”(브리핑)

 

6.19.(금)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북한은 분명한 미중 협력영역”

  

6.20.(토)

통일부, “북한이 금일 보도매체를 통해 대규모 대남 비방 전단 살포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유감, 즉각 중단할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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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월)

통일부,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대응 관련 모든 방법 검토 중”(대변인 정례브리핑)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18년 연속 채택, 한국은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져

6.23.(화)

통일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보도 관련)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 살포 시도가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엄정조치할 것”

6.24.(수)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 "차후 남측 행동에 따라"

6.25.(목)

문재인 대통령, 6.25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기념사)

문 대통령,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미 국방장관, 6.25 전쟁 70주년 기념 공동발표문 발표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

려는 확고한 의지 견지”

한미,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에 따른 약속 

준수하길 요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 보장을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 재확인”

통일부,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한 데 대해) 긍정적 신호의 출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

6.26.(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상황관리를 통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콜롬비아군 6.25 전쟁 참전 기념 행사’ 축사)

6.29.(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낮다... 

그러나 북한에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브뤼셀포럼’ 화상 행사)

6.30.(화)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협상에 복귀하기를 촉구”(‘가장 긴 전쟁: 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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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의도 평가

(김동엽, IFES 현안진단, 제93(2020-05)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0.6.24.)

Ÿ 6월 24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를 

열어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보도

Ÿ 북한의 대남군사행동 계획 보류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향후 우리의 반응을 

보고 최종 결정하려는 여지를 남긴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음.

- 북한 내부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함일 가능성도 있음. 경제 중심의 정면

돌파전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외적 긴장 고조와 위기국면으로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

- 실제 군사행동을 위한 보다 명확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과 함께 우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음.

Ÿ 북한은 예비회의에서 “제５차 본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토의 안들을 심의

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고 보도하면서 군수공업을 

책임지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이 참여했다고 밝힘.

-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은 보류되었지만, 나머지 안건들은 채택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거기에는 이미 지난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예고한 

바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와 군사력 현대화를 위한 신형무기 개발 등과 

같은 안건이 있었을 것임.

- 북한이 이번에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도 대미 군사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SLBM 발사나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위한 것일 수도 있음.

Ÿ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훼손되지 않고 

계속 진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의 용기와 진정성이 필요함.

※ 원문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200624_0001

주요국 연구동향 Ⅱ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200624_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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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현안분석팀, Online Series, CO 20-11, 통일연구원, 2020.6.24.)

Ÿ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

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함. 

Ÿ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법률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민법을 

제시함.

Ÿ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원칙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원문 http://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

hField=&searchText=&biblioId=1532569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경과 남북관계 전망

(성기영, Issue Brief, 제19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6.19.)

Ÿ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방식으로 남북관계 악화의 퇴로를 차단하는 

극적인 액션을 선택함.

-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나 ‘북미관계 견인론’ 등에 쐐기를 박는 한편, 이를 

동력으로 자력갱생과 정면돌파 노선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임. 

Ÿ 대내적으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을 대남정책의 총괄책임자로 공식화한 이후 

김 부부장이 직접 청와대를 맞상대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남북관계 악화 국면을 

활용해 김 부부장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

Ÿ 김여정 부부장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공개적으로 예고한 후속 조치들을 

시행하게 되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임.

- 청와대가 북한의 추가 행동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군사적 긴장 

고조를 예상하게 함.

- 최근 내부 정세를 감안하더라도 북한은 남북관계의 초긴장 상태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면서 ‘정면돌파전’의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큼.

※ 원문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http://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32569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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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평화 추진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외, Online Series, CO 20-10, 통일연구원, 2020.6.19.)

Ÿ 통일연구원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과 관련한 몇 가지 결과들을 공개함.

Ÿ 전문가 상당수는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

-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 전문가의 84%는 지금보다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함.

- 전문가의 76%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낮거나 없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10년간 

한국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변화에 따라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를 

탄력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

-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국면 조성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손해를 볼 국가로는 일본을 지목함.

Ÿ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상호 협력을 적극 견인하기 위한 소위 

‘협력적견인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동맹국인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미 외교전략 또한 새롭게 정립하여야 함.

-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만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북미 관계의 개선에 있음.

-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평화 협상의 재개와 합의 도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남북 관계 진전을 핵심으로 하는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추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

※ 원문 http://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

hField=&searchText=&biblioId=1532549

http://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32549


Ⅰ 2020년 6월

9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6.8.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과 

시사점
이윤재

KDB미래전략
연구소

https://rd.kdb.co.kr/index.jsp

6.9.
“통일”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박주화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www/jsp/p
rg/api/dlV.jsp?menuIdx=351&cate
gory=53&thisPage=1&searchField=
&searchText=&biblioId=1532463

6.10.
코로나19사태와 북한경제의 

불확실성
양운철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
goread.php?bd=3&itm=&txt=&pg=

1&seq=5373

6.11.
6.15 남북공동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ifes.kyungnam.ac.kr/kor/P
UB/PUB_0501V.aspx?code=FRM2

00611_0001

6.11.
DMZ 및 접경지역 남북협력의

쟁점과 과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
ublications_js.htm

6.11.
북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분석과 시사점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http://www.nars.go.kr/report/vie
w.do?page=3&cmsCode=CM0043
&categoryId=&searchType=&sear

chKeyword=&brdSeq=29434

6.12.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현재적 함의와 남북관계 개선 모색
-민족 화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
goread.php?bd=1&itm=&txt=&pg=

1&seq=5377

6.12.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서주석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
goread.php?bd=1&itm=&txt=&pg=

1&seq=5378

6.12.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남북경협과 공동번영
최은주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
goread.php?bd=1&itm=&txt=&pg=

1&seq=5379

6.12.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사회문화 교류
전영선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
goread.php?bd=1&itm=&txt=&pg=

1&seq=5380

6.12.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평화 통일
박종철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
goread.php?bd=1&itm=&txt=&pg=

1&seq=5381

6.16.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와

남북교류협력
최은주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
goread.php?bd=3&itm=&txt=&pg=

1&seq=5385

6.16. 한숨에 내달은 대남 공세 박원곤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
%ed%95%9c%ec%88%a8%ec%97
%90-%eb%82%b4%eb%8b%ac%e
c%9d%80-%eb%8c%80%eb%82%

a8-%ea%b3%b5%ec%84%b8/

https://rd.kdb.co.kr/index.jsp
http://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32463
http://www.sejong.org/boad/1/egoread.php?bd=3&itm=&txt=&pg=1&seq=5373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200611_0001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js.htm
http://www.nars.go.kr/report/view.do?page=3&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29434
http://www.sejong.org/boad/1/egoread.php?bd=1&itm=&txt=&pg=1&seq=5377
http://www.sejong.org/boad/1/egoread.php?bd=1&itm=&txt=&pg=1&seq=5378
http://www.sejong.org/boad/1/egoread.php?bd=1&itm=&txt=&pg=1&seq=5379
http://www.sejong.org/boad/1/egoread.php?bd=1&itm=&txt=&pg=1&seq=5380
http://www.sejong.org/boad/1/egoread.php?bd=1&itm=&txt=&pg=1&seq=5381
http://www.sejong.org/boad/1/egoread.php?bd=3&itm=&txt=&pg=1&seq=5385
http://www.asaninst.org/contents/%ed%95%9c%ec%88%a8%ec%97%90-%eb%82%b4%eb%8b%ac%ec%9d%80-%eb%8c%80%eb%82%a8-%ea%b3%b5%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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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6.17.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 선언과 

그 파장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http://asaninst.org/contents/%EB
%B6%81%ED%95%9C%EC%9D
%98-%EB%82%A8%EB%B6%81
%EA%B4%80%EA%B3%84-%EB
%8B%A8%EC%A0%88-%EC%84
%A0%EC%96%B8%EA%B3%BC-
%EA%B7%B8-%ED%8C%8C%EC

%9E%A5/

6.23.
북한 대남사업의 ‘대적(對敵)사업’
으로의 전환과 한국정부의 과제

정성장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
goread.php?bd=1&itm=&txt=&pg=

1&seq=5394

6.24. 폭파된 연락사무소의 미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new/ko/pub
/view.asp?intSeq=19802&board=k
or_issuebriefing%27,%27kor_work
ingpaper%27,%27kor_special%27,
%27kor_multimedia&keyword_opt

ion=&keyword=&more=

6.25.
북한의 공세적 행동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
frtNormalBoardDetail.do?sidx=218

4&idx=699&depth=2

6.25.
안보･경제 딜레마와 북한경제의

‘새로운 길’
임수호, 
이기동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
publications_js.htm

6.30.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북한의 자원 활용과 
동해선 철도 연결

김영식 외국학연구소 외국학연구, 52호, pp. 399-422.

6.30.
북한의 통치 담론에 따른 

여성 인물의 리프레이밍 연구
이은정 한국번역학회

번역학연구, 제21권 2호,
pp. 225-249.

6.30.
대이란 경제제재 효과성 검토와

북한에의 함의
김민성

일민국제관계
연구원

국제관계연구, 제25권 1호, 
pp. 77-124.

6.30.
북한 이탈여성의 ‘표준어’ 수행과 

젠더화된 국가의 성원되기
백미록 한국여성연구원

여성학논집, 제37권 1호,
pp. 87-116.

6.30.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전략 연구: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임상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 
pp. 5-35.

6.30.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인권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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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분)를 중심으로
김소라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
pp. 37-77.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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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종, 변동 그리고 경계
차문석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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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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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중심으로
이현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학연구, 제16권 1호,
pp. 191-223.

http://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C%9D%98-%EB%82%A8%EB%B6%81%EA%B4%80%EA%B3%84-%EB%8B%A8%EC%A0%88-%EC%84%A0%EC%96%B8%EA%B3%BC-%EA%B7%B8-%ED%8C%8C%EC%9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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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Renewed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Scott A. Snyder, CFR, 2020.06.04.)

Ÿ 한반도의 새로운 위기는 향후 1년 안에 발생할 수 있음.

-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거나 모두를 만족시킬 

때까지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계와 계획은 

필수적

-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여 유엔 제재를 강화하고 다자외교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응집력을 키워야 함.

Ÿ 한반도의 새로운 위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첫째,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개발을 강화함으로써 위기가 촉발될 수 있음.

- 둘째,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 북한의 경제 위기가 커져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내부 동요를 우려하여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 위협에 대한 내부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러한 조치에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정권의 취약성을 감추기 위한 도발적인 군사 행동이 포함될 수 있음. 

- 셋째, 김 위원장은 미 대선 이후 새로운 일련의 군사적 도발을 촉구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한은 다시 도발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양보를 유도할 수 있음. 만약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북한은 

신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기 위하여 초기 압력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높아져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확대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Ÿ 글로벌 차원에서의 핵 위협을 강조하기 위하여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국제 

안보의 위험으로 재구성해야 함. 

-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다자 간 접근법을 활성화해야 함.

-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찬성하고 다자 간 접근에 반대하면서 국제적 압력

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Ÿ 미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첫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 5개국과 한국, 일본과의 상설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유엔의 역할을 다시 활성화해야 함.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에 비추어 

미국은 북한이 계속 위반하는 유엔결의안을 강화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외교 활성화의 기초로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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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돌려놓기 위하여 미국의 대북 제재 실효성을 강화

해야 함. 북한이 다자 간 비핵화 패키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국은 기존의 

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과 협력해야 함. 

- 셋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전의 일정으로 복원해야 함.

- 넷째,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한 준비를 최신으로 대비해야 함. 북한의 후계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이 불안정해 질 경우를 대비하여 한미는 과거 우발 

사태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원문 https://www.cfr.org/report/renewed-crisis-korean-peninsula

■ As North Korea Resumes Provocations, the U.S. Should Stand 

Firmly with Its Allies

(Bruce Klingner, The Heritage Foundation, 2020.06.24.)

Ÿ 북한은 6월 1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한과의 모든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천명을 이행함.

-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의도적이고 점진적인 계획(deliberative and 

incremental program)을 다시 한 번 시행하고 있으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강력한 동맹국의 대응을 촉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음. 

- 북한 정권은 남한의 행동과 조건부로 연결되는 추가적인 가혹한 조치를 경고함

으로써 경제적 이익과 제재 완화를 모색하고 있음.

Ÿ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1차적인 첫 단계조치”일 뿐이며 향후 

연속적인 대적행동 조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재의 위기는 적절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질 때만이 종식될 수 있다고 함. 

- 현재 북한은 경제적 이익과 제재 완화를 위해 긴장을 점점 고조시키고 있음.

- 그러나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대규모 군부대 재배치는 

한국군과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 또한 북한은 미 대선을 다시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강력한 도발을 할 것임을 경고함.

- 북한의 잠재적인 행동조치로는 미사일 능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혹은 신형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공개 또는 ICBM을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있음.

Ÿ 현 상황은 주로 남북문제에 집중되어 있지만, 한미 간 동맹국으로서의 합의가 필요함. 

- 첫째, 군사 훈련을 재개해야 함.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다수의 한미 연합 군사

훈련들이 취소 및 축소 등이 있었으나, 이는 긍정적인 외교적 추진력이나 북한의 

https://www.cfr.org/report/renewed-crisis-korean-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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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훈련 상호 축소 등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지난 2년간의 실험은 실패함.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시작으로 전체 일정을 재개해야 할 때임.

- 둘째,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재전개해야 함.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략폭격기 비행을 중단한 상황임.

- 셋째, 정체되어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해결해야 함.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한국의 분담금을 터무니

없이 늘리자는 요구를 접고, 대신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안을 받아들여야 함. 

※ 원문 https://www.heritage.org/asia/report/north-korea-resumes-provocations-the-us-should-stand

-firmly-its-allies

■ Ending the Korean War Won't Stop North Korea From Causing Chaos

(Bruce Klingner, The National Interest, 2020.06.25.)

Ÿ 비무장지대는 한민족의 영혼을 갈라놓는 한반도 전역의 잔해

- 끈질긴 평화가 현재의 형태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이 마침내 결말이 날 

수 있을 것인가?

- 한국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대행위가 끝났다는 짧은 선언에 서명하는 것만큼 

간단하고 단순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한데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

Ÿ 평화선언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옹호론자들은 평화선언문이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이나 결과도 없이 순수하게 

상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경시하고 있음. 

- 그러나 그들은 평화선언에 서명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제공할 구체적인 보상도, 

그러한 문서의 결과로 북한의 행동이나 정책에서 기대하는 변화 혹은 가시적인 

이익 등은 아직 고려하지 못함. 

Ÿ 휴전이 평화의 틀을 제공한 반면, 평화를 보장한 것은 강력한 한미 군대의 주둔

- 그렇더라도 북한은 자주 정전협정을 위반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

- 정전협정과 관련한 북한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얼마나 평화협정에 헌신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Ÿ 허술하게 조작된 평화협정은 동맹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잘못된 안보의식을 조성하고 미국의 억지력 및 국방력의 조기 감축과 상호

방위조약폐기 등의 요구가 빗발칠 수 있어 우선 미국의 개입이 필요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지 않을 수 없음. 

https://www.heritage.org/asia/report/north-korea-resumes-provocations-the-us-should-stand-firmly-its-al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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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선언은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 완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애로사항 제공 등의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음.

Ÿ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잠재적인 평화 협상에서 발생하는 복잡성과 함정을 이해

해야 함. 

- 평화협정과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연계하지 못하면 남북한 사이의 위험한 

불균형이 고착될 것이며, 북핵을 제거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의 억지력을 줄이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후자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킬 것

-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면 평화선언은 진전의 고단함만을 제공할 

뿐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다자간 노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Ÿ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줄이지 못하는 평화협정은 공허한 약속

- 북한에 공격적으로 전진 배치된 포병 및 기동부대의 위협은 무기 감축 및 재배치, 

신뢰 및 안보 구축 조치, 검증 합의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적절한 평화협정은 위협 감소 과정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절정이 되어야 하고, 

평화에 더 도움이 되는 조건을 가진 협정이어야 함. 

- 실행 가능한 평화협정은 기존의 적대행위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함.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ending-korean-war-wont-stop-north-korea-cau

sing-chaos-163473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ending-korean-war-wont-stop-north-korea-causing-chaos-16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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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at

Scott W. 

Harold and 

Soo Kim

Real Clear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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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an_regime_not_kim_jong_un_per

_se_that_is_the_threat_115356.html

06.08.

Progress Made on 

Mirim Parade Training 

Ground: Paving of 

Roads and Interior 

Areas

Martyn 

Williams, 

Peter 

Makowsky 

and Jenny 

Town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0/06/

mirim060820/

06.08.

Would Donald Trump 

Pull U.S. Troops from 

South Korea?

Daniel R. 

DePetr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would-donald-trump-p

ull-us-troops-south-korea-161766

06.09.
Cutting the Lines to the 

South
Robert Carlin 38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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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38north.org/2020/06/rnephew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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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South Korea's Economic 

Policies Prepared It for 

the Coronavirus—North 

Korea's Did Not

Thomas 

Byrne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south-koreas-economic

-policies-prepared-it-coronavirus%

E2%80%94north-koreas-did-not-1

62346

06.11.

A North Korean ICBM 

Test: Would Kim 

Jong-un Really Open 

Pandora's Box?

Daniel R. 

DePetr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north-korean-icbm-test

-would-kim-jong-un-really-open-

pandoras-box-162585

06.11.

Two Years since 

Singapore: Did Kim 

Outplay Trump? 

Victor Cha 

and Sue Mi 

Terry

CSIS

https://www.csis.org/analysis/two

-years-singapore-did-kim-outplay

-trump

06.11.

A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Reinforces 

the Need for Allies

Christopher 

Hill
The Hill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

onal/502061-a-crisis-on-the-kore

an-peninsula-reinforces-the-need

-for-allies

06.12.

Singapore Summit at 

Two: Where Did North 

Korea and America Go 

Wrong?

Daniel R. 

DePetr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singapore-summit-two

-where-did-north-korea-and-ame

rica-go-wrong-162689

06.15.

Is North Korea Planning 

to Disrupt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Doug Bandow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north-korea-planning-di

srupt-2020-us-presidential-electio

n-162792

06.15.

North Korea Seems 

Hellbent on Starting a 

Crisis. That's Bad News 

for Moon Jae-in.

Daniel R. 

DePetr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north-korea-seems-hell

bent-starting-crisis-thats-bad-ne

ws-moon-jae-162801

06.15.
The World Waits for No 

Country

Richard N. 

Haass
CFR

https://www.cfr.org/article/world-

waits-no-country

06.15.

The Illusion of Peace 

and the Failure of 

U.S.-North Korea 

Summitry

Scott A. 

Snyder
The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scott

asnyder/2020/06/15/the-illusion-of

-peace-and-the-failure-of-us-nort

h-korea-summitry/#44a8e70aaa31

06.16.

Kim Zeroes in on 

Fertilizer Production: 

The Latest Activity at 

the Hungnam Liquid 

Nutrient Fertilizer 

Factory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CSIS 

Beyond 

Parallel

https://beyondparallel.csis.org/kim

-zeroes-in-on-fertilizer-production

-the-latest-activity-at-the-hungna

m-liquid-nutrient-fertilizer-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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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Shouldn’t 

Endorse North Korea’s 

Explosive Bullying

Doug Bandow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0/06/1

6/northkorea-liason-demolition-kim/

06.16.
Why Is North Korea 

Starting a Crisis Now?

Salvatore 

Babone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why-north-korea-starti

ng-crisis-now-162868

06.16.

North Korea's 

Demolition of the 

Kaesong Liaison Office 

Is a Sign of Desperation

Daniel L. 

Dav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north-koreas-demolitio

n-kaesong-liaison-office-sign-des

peration-162894

06.17.

Why Donald Trump 

Can't Win in North 

Korea

Robert E. 

Kelly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why-donald-trump-can

t-win-north-korea-162931

06.17.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Eleanor Albert CFR

https://www.cfr.org/backgrounder/

north-koreas-power-structure

06.17.

North Korea’s Loyalty 

Test and the Demoli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Scott A. 

Snyder
The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scotta

snyder/2020/06/17/north-koreas-loy

alty-test-and-the-demolition-of-inte

r-korean-relations/#6da79713115f

06.17.

Moon Jae-in Is Getting 

Tired of North Korea's 

Growing Aggression

Daniel R. 

DePetr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moon-jae-getting-tired

-north-koreas-growing-aggression

-162958

06.17.

Why Can’t America Let 

South Korea Defend 

Itself? 

Ted Galen 

Carpenter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why-cant-america-let-

south-korea-defend-itself-162972

06.17.

South Korea Sends 

Tanks and Troops to 

DMZ

Peter Suciu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south-korea-sends-tan

ks-and-troops-dmz-162966

06.18.

Two Years After 

Singapore, the North 

Korea Threat Remains

Bruce 

Klingner

The 
Dispatch

https://thedispatch.com/p/two-ye

ars-after-singapore-the-north

06.18.

Why North Korea Took 

a Stick of Dynamite to 

Inter-Korean Detente

Hinata-Yama

guchi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why-north-korea-took-

stick-dynamite-inter-korean-deten

te-163002

06.22.

Nuclear Anti‐
Proliferation Policy and 

the Korea Conundrum: 

Some Policy Proposals 

John Mueller
CATO 

Institute

https://www.cato.org/publications/

policy-analysis/nuclear-anti-prolife

ration-policy-korea-conundrum-so

m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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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sked the World’s 

Top Experts Whether 

It’ll End Before Turning 75

Harry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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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teph 

Umbert

The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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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R. 

DePetris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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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Rethinking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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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Dereg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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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s

Bernhard 

Seliger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0/06/

bseliger0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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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s of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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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Bruce 

Klingner

The Daily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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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rth Korea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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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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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orth-korea-nuclear-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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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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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새로운 전략적 인내? 

(린이민, 미국연구, 2020. No.3.)

(林利民, 特朗普政府对朝政策趋向: 新一轮“战略忍耐”?, 美国研究, 2020. No.3.) 

Ÿ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최대압박 기조의 1년, 정상외교 기조의 

1년을 보내고, 새로운 전략적 인내로의 전환을 시작한 것으로 보임.    

-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인내 정책은 과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을 

일정 부분 계승하면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Ÿ 트럼프 정부가 몇 차례의 기조 전환을 거쳐 북한에 대한 인내 전략으로 회귀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계기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비약적 진전이 있다고 판단되자, 미국 대북정책의 운용 공간이 대폭 축소

- 트럼프 정부 취임 이후 미국이 최대압박과 정상외교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유일한 목적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포기였지만,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완강한 거부 의지와 외교적 기술을 보이자 미국도 태세 전환이 불가피

-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변화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그만 두고, ‘미국제일’, 

‘경제우선’을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고립주의적 대외정책과도 일맥상통

- 그 밖에 미국의 대선, 코로나19로 관련국의 협조가 어려워진 점도 원인 중 하나

Ÿ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인내 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차이를 보임.

-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이념 실현을 목표로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종의 ‘투기’의 성격을 띠며 확고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찾을 수 없음. 

-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부시 정부 시기부터 제기되어 온 ‘북한붕괴론’을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정책적 근거 상실

-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불접촉 정책을 견지한 것에 반해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 접촉과 거래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는 것도 큰 차이 

Ÿ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인내 정책이 동북아 안보에 미칠 가능성은 양면적

- 오바마 정부에 비해 유연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미국이 양보(대북 제재 완화, 북한 핵보유국 지위의 점진적 묵인 등)할 가능성이 

높아 북미관계 개선과 동북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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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통해 볼 때, 미국이 동북아에서 

반확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고 북한의 핵 기술 진전을 구실로 

한국, 일본 등이 핵 개발을 추진하도록 방치할 가능성도 있음.  

※ 원문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Q&dbname=CJFDAUTO&filename=M

GYJ202003003&v=Mjk4MDdmWU9adUZ5emdWci9CS0NyU1pMRzRITkhNckk5Rlo0UjhlWDFMd

XhZUzdEaDFUM3FUcldNMUZyQ1VSN3E=  

■ 미국은 비관적 실패의 근본적 원인을 성찰해야  

(주펑, 환구시보 논평, 2020. 6. 8.)

(朱锋, 美国应反思“悲剧性失败”的根源, 环球时报 评论, 2020. 6. 8.) 

Ÿ 미국 우익 정치세력과 트럼프 정부의 외교 및 국제관계에 대한 태도는 극단적인 

보수 민족주의의 전형  

- 미국 보수 민족주의의 핵심은 미국 우월주의과 미국 중심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기준으로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 문제를 해석하는 것 

-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공개적으로 백인 중심주의를 변호하고 계급정치적 

표현을 강화한 것이나,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자 WHO를 비난하면서 

WHO 자금 지원 중단과 탈퇴를 선언한 것은 보수 민족주의의 발현   

Ÿ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관계 악화도 미국의 극단적 보수민족주의의 결과  

- 미국은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중국을 걸림돌로 인식하고 중국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행사할 목적으로 역량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함. 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거만하고 강경하다는 것 

-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피해자적 관점에서 중국에 대해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음.  

Ÿ 미중관계 역사에서 험난한 한 해가 될 2020년에는 미국의 내부적 성찰이 절실  

-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 민주당 내의 온건파도 선거 정치의 필요로 인해 

중국 이슈에서 강경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전염병 확산세가 심화되고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미국 국내 정치의 

대중국 언어가 반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미중 대결이 격화될 것     

- 미국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정치 세력이 극단의 민족주의 정서에 대하여 성찰

하지 않는다면 미중관계와 국제 정세도 결코 안정되지 않을 것

- 중국 또한 자국의 길을 안정적으로 가면서 국내 거버넌스 체제의 진보와 변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원문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rksF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Q&dbname=CJFDAUTO&filename=MGYJ202003003&v=Mjk4MDdmWU9adUZ5emdWci9CS0NyU1pMRzRITkhNckk5Rlo0UjhlWDFMdXhZUzdEaDFUM3FUcldNMUZyQ1VSN3E=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rk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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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2020. 

No.6

신종코로나 이후 

글로벌 시대의 미중관계 

재검토  

<新冠疫情后再审视
全球化下的中美关系>  

저우치

(周琪)

당대세계

(当代世界)

https://kns.cnki.net/KCMS/detail/de

tail.aspx?dbcode=CJFQ&dbname=CJ

FDAUTO&filename=JSDD202006002

&v=MTI4MDlEaDFUM3FUcldNMUZy

Q1VSN3FmWU9adUZ5M2hWTDNCT

Ho3UGFyRzRITkhNcVk5RlpvUjhlWDF

MdXhZUzc=

6.5.

역사적 경험으로만 

미중관계를 판단할 수 없어

<不能仅以“历史经验”研判中

美关系>

장자동

(张家栋) 

환구시보

논평

(环球时报
评论)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

9CaKrnKrig1

6.3.

중국의 굴기,

서방은 무엇을 걱정하나

<面对中国的崛起，

西方为什么忧虑>

주펑

(朱锋)

인민논단

학술선구  

(人民论坛･
学术前沿) 

https://kns.cnki.net/KCMS/detail/10.

1050.C.20200601.1516.004.html

2020.

No.4

지역주도권 경쟁의 

방어적 공세주의 

<趋势焦虑与冲突意愿：

区域主导权竞争中的防御性

进攻主义>

장펑 

(姜鹏) 

국제안보연구 

(国际安全

研究)

https://kns.cnki.net/KCMS/detail/de

tail.aspx?dbcode=CJFQ&dbname=CJ

FDAUTO&filename=GGXB202004005

&v=MTQ0ODFYMUx1eFlTN0RoMVQ

zcVRyV00xRnJDVVI3cWZZT1p1Rnkz

aFdyL1BJaXJUYkxHNEhOSE1xNDlG

WVlSOGU=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Q&dbname=CJFDAUTO&filename=JSDD202006002&v=MTI4MDlEaDFUM3FUcldNMUZyQ1VSN3FmWU9adUZ5M2hWTDNCTHo3UGFyRzRITkhNcVk5RlpvUjhlWDFMdXhZUzc=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9CaKrnKrig1
https://kns.cnki.net/KCMS/detail/10.1050.C.20200601.1516.004.html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Q&dbname=CJFDAUTO&filename=GGXB202004005&v=MTQ0ODFYMUx1eFlTN0RoMVQzcVRyV00xRnJDVVI3cWZZT1p1RnkzaFdyL1BJaXJUYkxHNEhOSE1xNDlGWVlSO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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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북한과 일본

(미무라 미츠히로, 국제경제연계추진센터, 2020.6.5.)

(三村光弘, 『「ポストコロナ」時代の北朝鮮と日本』, 国際経済連携推進センター, 2020.6.5.) 

Ÿ 북한은 1월 말부터 중국 관광객과 해외(중국,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교통편을 차

단하면서 국가 봉쇄에 들어감.

-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자,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위력을 전 세계에 선전하기 위한 기회로 삼음.

-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초기 대응은 당과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자, 

바이러스에 대한 ‘패배’는 곧 ‘정치적 패배’를 의미

- 경제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정치적 태도를 보았을 때, 국가비상

방역체제 하에서는 외국과의 인적 교류 및 관광 재개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Ÿ 4월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우는 데 대하여”

라는 제목의 당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의 공동결의서를 채택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더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

지면서, 2020년도 경제건설 목표를 수정하고, 비상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임.

Ÿ 북한이 현재 자국이 말하는 것처럼 방역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향후 중국과의 교류를 재개하였을 때,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

- 또한, 국제사회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정책으로 간다고 하였

을 때, 봉쇄를 정치적 성공으로 보는 북한이 바이러스와의 ‘전투모드’를 유지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

Ÿ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중 간의 대립을 격화시켰으며, 이는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 

- 중국이 그동안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동조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였으나, 미중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북제재완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

- 세계경제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자신의 체격에 맞는’ 범위 내로 관여를 축소해

야 할 것

-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을 높일 것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필리핀과 

같이 방위협정파기를 주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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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이 축소될 경우, 역내 핵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국가로 떠오르고, 북한에게 있어 미국의 중요도는 하락할 것

Ÿ 일본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를 고려하여 

주변국들과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안전보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 주변국들과 영토문제,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 일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미일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

로서 동북아에 대한 포괄적 정책을 준비해야 함.

※ 원문 https://www.cfiec.jp/2020/0013-mimura/

■ 개성 ‘파괴’로 유동하는 한반도 시나리오 

- 높아지는 긴장, 남북경제협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

(한반도경제연구회, 일본경제연구센터, 2020.6.19.)

(朝鮮半島経済研究会, 『開城「破壊」で流動化する朝鮮半島シナリオ』, 日本経済研究

センター, 2020.6.19.) 

Ÿ 북한은 한국의 탈북자단체가 삐라를 날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불필요한 남북공동

연락사무소가 흔적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는 향후 행동을 위한 계기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음.

Ÿ 북한이 현 시점에 행동에 나선 데에는 삐라 문제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배경이 있음. 

-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원하는 전개로 흘러가지 않는 대외 관계의 타개

- 제재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정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의 

불만과 관심 돌리기 

-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불안설 해소

- 김여정 제1부부장의 권위 강화

Ÿ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발표한 담화를 보면, 삐라 문제와 함께 강조한 것이 경제

협력 문제 

-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발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

- 한국에게 미국주도의 제재를 완화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실망도 보임.

- 4월 총선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리하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나, 총선 후 

여당이 승리하자 향후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의미로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

https://www.cfiec.jp/2020/0013-mi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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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문제로 인하여 후계자에 대해 고민하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의 

권위를 강화시키려 한 것일 수 있음.  

-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군과의 관계를 어필하면서 자신의 지도력을 내비침. 

- 혹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역할을 분담하여 한국의 태도에 따라 

정상회담에는 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음. 

Ÿ 북한은 연락사무소는 폭파하였지만 개성공단의 공장 등은 남겨둠.

- 개성공단입주 한국기업들도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

- 향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경제문제가 핵심이 될 것임.

-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미국과의 교섭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음. 

- 문재인 정권에 있어 대북, 대미 관계의 딜레마는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대선 

결과에도 좌우될 수 있음. 

※ 원문 https://www.jcer.or.jp/research-report/20200619-3.html

■ 러시아의 대북경제협력정책

(아라이 히로후미, ERINA Report Plus, 2020.6.24.)

(新井洋史, 『ロシアの対北朝鮮経済協力政策』, ERINA Report Plus, 2020.6.24.) 

Ÿ 러시아와 북한의 양자무역을 보면 2005년 2.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은 1996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 양자무역에서는 북한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은 

외화벌이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함(2018년 기준 200만 달러 기록).

- 러시아로부터의 석유제품 수입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함. 

- 러시아의 공식적인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은 2015년에는 3.6만 톤, 2016년에는 

3.2만 톤이나, 중국기업을 매개로 공급하는 양을 고려하면 연간 20~3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

- 2017년 UN제재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공식･비공식 수출이 모두 감소

- 따라서 러시아가 특정 품목의 수출중지를 무기로 북한의 행동을 강제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Ÿ 러시아와 북한 간에 인프라 협력사업 논의 및 노동자 파견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UN 제재로 인하여 축소됨.   

- 러시아가 투자하여 만든 나진항을 통하여 러시아산 석탄이 많이 수입되었으나, 

UN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기업들이 나진항 이용을 지양 

https://www.jcer.or.jp/research-report/2020061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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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건설도 논의되었으나, 2017년 이후 러시아 정부가 LNG 

수출에 의욕을 보이며 추진되지 않음. 

-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임업(채벌작업) 뿐만 아니라 건설노동자로 많이 파견

되었으나, 2017년 UN제재로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귀국해야만 했음.

- 러시아에게 북한 노동자 고용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진행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지 않음. 

- 그러나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관광목적 입국자와 유학목적 입국자가 각각 

10배,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제재의 빈틈을 이용하여 북한 노동자 

고용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Ÿ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 노동자 수용은 단기적이며 직접적인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에서 상호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Ÿ 국제사회의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 그러나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강한 근거 혹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강한 유인책 갖고 있지 않으므로, 공식･비공식적 레토릭과 

필수적인 최소한의 행동만을 취함.

- 인프라 건설 역시 러시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에 주목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할 것

Ÿ 그 외에도 러시아 국내에서 한반도 전문가 그룹, 극동개발정책 관계자, 국영기업 

및 개별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스테이크 홀더(stake-holder)들의 이익을 위하여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짐

- 즉, 러시아의 대북 경제협력 정책은 한정된 자원과 소련시대부터의 ‘무형유산

(인맥 등)’을 활용하여, 비용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음. 

※ 원문 https://www.erina.or.jp/wp-content/uploads/2020/06/er154_tssc.pdf

https://www.erina.or.jp/wp-content/uploads/2020/06/er154_tss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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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6.5.

한국의 G7참가를 싫어하는 

일본과 냉정한 한국의 차이

<韓国のG7参加を嫌う日本と

冷静な韓国との差異>

기무라 칸

(木村幹)

Newsweek

Japan

https://www.newsweekjapan.j

p/kankimura/2020/06/g7.php

6.11.

신형코로나바이러스 후 

동북아시아의 모습

<新型コロナ後の

東北アジアの姿>

이쥬인 아츠시

(伊集院敦)

국제경제

연계추진

센터

(国際経済
連携推進

センター)

https://www.cfiec.jp/2020/001

4-ijuin/

6.18

경제제재, 코로나위기로 진전된 

북한의 경제피폐와 벼랑끝 외교의 

리스크

<経済制裁、コロナ禍で

進む北朝鮮の経済疲弊と

瀬戸際外交のリスク>

기우치

타카히데

(木内登英)

Nomura 

Research 

Institute

https://www.nri.com/jp/knowled

ge/blog/lst/2020/fis/kiuchi/0618

6.24.

한국의 ‘국방외교’

-‘국가생존’에서 ‘다양한 

국익실현’의 수단으로

<韓国の「国防外交」

―「国家生存」から「多様な国益

実現」の手段へ>

이토

코타로

(伊藤弘太郎)

사사카와

평화재단

(笹川

平和財団)

https://www.spf.org/security/p

ublications/20200623.html

6.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중시정책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

経済重視政策>

미무라

미츠히로

(三村光弘)

ERINA

Report Plus

https://www.erina.or.jp/wp-co

ntent/uploads/2020/06/er154_

tssc.pdf

6.24.

북한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北朝鮮の新型コロナウイルス

感染症への対応>

미무라

미츠히로

(三村光弘)

ERINA

Report Plus

https://www.erina.or.jp/wp-co

ntent/uploads/2020/06/er154_t

ssc.pdf

https://www.newsweekjapan.jp/kankimura/2020/06/g7.php
https://www.cfiec.jp/2020/0014-ijuin/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20/fis/kiuchi/0618
https://www.spf.org/security/publications/20200623.html
https://www.erina.or.jp/wp-content/uploads/2020/06/er154_tssc.pdf
https://www.erina.or.jp/wp-content/uploads/2020/06/er154_tss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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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 한반도횡단철도: 투자 및 지정학 관점에서(Транскорейская желез-ная дорога: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и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перспективы)
(로만 맘치츠, Finversia.ru, 2020.06.03)

Ÿ 한국은 동해안을 따라 110.9km의 강릉∼제진 철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음. 한국 

정부는 이 노선이 국경을 넘어 북한 철도와 연결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남북 간 철도 연결 계획은 2000년에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북측은 개성역에서 

북측 DMZ까지 15.3㎞ 구간을 다시 연결하기로 했고, 남측은 이미 완공된 

DMZ까지 1.8㎞ 구간을 건설하기로 했음.

- 2018년 4월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
동부를 관통하는 남북 철도 및 고속도로 현대화, 연결에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착공식을 가졌음. 

- 현재 건설 중인 철도는 동해안 도시 강릉과 군사분계선 접경도시 제진을 연결함. 

- 대북 제재로 가까운 시일 내에 공동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국으

로선 철도 남부 구간을 우선 정비해 향후 본격적인 협력에 대비하고자 함.

Ÿ 한국 정부는 신규 건설 노선이 서울 등 서부지역의 철도와 연결돼 사람과 물류의 

흐름이 증가하면서 철도건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 한국 정부가 대북경협사업으로서 강릉∼제진 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음.

- 첫째,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의 오랜 교착 상태를 고려할 때, 

남북 간 주요 노선(수도권)과의 연결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없음. 

- 둘째, 한국의 집권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철도 노선에 대한 경제적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이 뒷받침되기 때문임. 

- 셋째,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원문 https://www.finversia.ru/publication/transkoreiskaya-zheleznaya-doroga-investitsionnye-i-geo

politicheskie-perspektivy-76351

https://www.finversia.ru/publication/transkoreiskaya-zheleznaya-doroga-investitsionnye-i-geopoliticheskie-perspektivy-7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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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Чего хочет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т 
Южной Кореи?)
(안드레이 란코프, Valdai Discussion Club, 2020.06.17) 

Ÿ 지난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노동신문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측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즉각 중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경고했음.

-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이들 단체를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북한 대중 집회 참가자들은 한국 측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에 분노를 표출하는 

시위를 벌이고, 북한 매체는 ‘한국 정부의 위선’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

- 북한은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6월 16일에 개성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했음. 또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가 다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Ÿ 한국은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실이 북한 지도부를 자극했다고 분석됨.

-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 측 남북협력 발전기획의 제안 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문화･인도적 협력에 치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음. 

-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일대 재생사업과 같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심은 표명하나 미래의 문제로 

바라보았음.

- 한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할 수 없음. 

-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의 북미관계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미국은 북한이 핵 군축과 관련해 충분한 양보를 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 지원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임.

※ 원문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chego-khochet-severnaya-koreya-ot-yuzhnoy-korei/?sp

hrase_id=168380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chego-khochet-severnaya-koreya-ot-yuzhnoy-korei/?sphrase_id=16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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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의 핵 비확산 체제: 새로운 도전과 위협 (Режим нераспростран

ения в XXI веке: новые вызовы и угрозы)
(표트르 코르투노프,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2020.06.26) 

Ÿ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우회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비확산 체제로 복귀시

키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 이스라엘, 북한, 파키스탄, 인도 등 4개국의 핵무기 보유는 비확산 체제와 세계 

평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 국가들의 비핵화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될 것이며,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함.

- 북한은 핵 공격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전체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국가임.

Ÿ 북한의 비핵화는 적대적 관계를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으며, 평양과 비핵화 협정 

체결을 원하는 워싱턴의 일방적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임.

- 첫째, 북한 입장에서 북미 협상 방식은 적대국에 의한 압력으로 인식될 수 있음.

- 둘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집단적인 접근 방식은, 한반도의 핵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도록 이끌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도를 보여줌. 

- 따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는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양보에 의한 단계별 계획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원문 https://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columns/military-and-security/rezhim-neras

prostraneniya-v-xxi-veke-novye-vyzovy-i-ugrozy/?sphrase_id=41012120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03

디지털 위협에 직면한 한국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в условиях цифровых 

угроз)

알레나 무라토바

(Алена 
Муратова) 

Практики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ценностей: 
гуманитарный, 
социальны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аспекты.–Екатер
инбург, 2020, 
pp. 210-212.

http://elar.urfu.ru/bitstream

/10995/83447/1/978-5-79

96-2997-7_2020_069.pdf

https://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columns/military-and-security/rezhim-nerasprostraneniya-v-xxi-veke-novye-vyzovy-i-ugrozy/?sphrase_id=41012120
http://elar.urfu.ru/bitstream/10995/83447/1/978-5-7996-2997-7_2020_0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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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05

북한 판타지-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원조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Корейское фэнтези. 

Как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писывают Вторую 

мировую и советскую 
помощь)

안드레이 란코프
(Андрей 
Ланьков)

4pera.ru

http://4pera.com/news/hist
ory/koreyskoe_fentezi_kak_v
_severnoy_koree_opisyvayut
_vtoruyu_mirovuyu_i_sovets

kuyu_pomoshch/

06.10

북한은 왜 모든 남북 간 

통신 채널을 폐쇄했는가

(Почему КНДР 
закрыла все 

межкорейские каналы 
связи)

로만 로보프

(Роман Лобов)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https://riss.ru/events/68510/

06.11

외교정책: G-7은 잊어라, 

세계는 런던이 주도하는 

D-10이 필요하다

(Foreign Policy: 
забудьте о G-7, миру 
нужна D-10 во главе 

с Лондоном)

알렉산드르 벨로프

(Александр
Белов)

regnum.ru
https://regnum.ru/news/pol

it/2978777.html

06.16

북핵 문제에 관한 

러･중 관계

(КИТАЙСКО-
РОССИ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
-КОЙ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Е)

다예 킴

(Даэ Ким) 

Общество: 
политика, 

экономика, 
право, 2020, 4 

(81).

https://cyberleninka.ru/articl

e/n/kitaysko-rossiyskie-otn

osheniya-po-severokoreysk

oy-yadernoy-probleme

06.18

한국 전쟁은 

끝나는가?

(Будет ли конец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글렙 이바셴초프

(Глеб 
Ивашенцов)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https://russiancouncil.ru/an

alytics-and-comments/anal

ytics/budet-li-konets-korey

skoy-voyne/?sphrase_id=41

012120

06.18

한국,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보복할 것이라 위협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грозила КНДР 

расплатой в случае 
войны)

로만 로보프

(Роман Лобов)

Russi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https://riss.ru/smi/68671/

http://4pera.com/news/history/koreyskoe_fentezi_kak_v_severnoy_koree_opisyvayut_vtoruyu_mirovuyu_i_sovetskuyu_pomoshch/
https://riss.ru/events/68510/
https://regnum.ru/news/polit/2978777.html
https://cyberleninka.ru/article/n/kitaysko-rossiyskie-otnosheniya-po-severokoreyskoy-yadernoy-probleme
https://russiancouncil.ru/analytics-and-comments/analytics/budet-li-konets-koreyskoy-voyne/?sphrase_id=41012120
https://riss.ru/smi/6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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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19

누가 시작했는가. 

한반도에 대한 반(反)예측

(Кто первым начал? 
Антипрогноз по 
Северу и Югу)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Константин 
Асмолов)

Valdai Discussion 

Club

https://ru.valdaiclub.com/a/

highlights/kto-pervym-nach

al-antiprognoz-po-severu-i

-yugu/

06.24

북한의 대 남한 군사행동 

중지에 관한 전문가의 분석

(Эксперт объяснил 
решение КНДР 
приостановить 

военные операции 
против южнокрейцев)

파리자 바차조바

(Фариза 
Бацазова)

Moskovsky 

Komsomolets

(MK.ru)

https://www.mk.ru/politics/

2020/06/24/ekspert-obyasnil

-reshenie-kndr-priostanovit

-voennye-operacii-protiv-

yuzhnokreycev.html

06.29

러시아 대사, 

“김정은의 유병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 

(Посол России заявил, 
что слухи о болезни 

Ким Чен Ына не 
имеют подтверждений)

미하일 구스만

(Михаил 
Гусман)

Tass.ru
https://tass.ru/politika/883

8771

https://ru.valdaiclub.com/a/highlights/kto-pervym-nachal-antiprognoz-po-severu-i-yugu/
https://www.mk.ru/politics/2020/06/24/ekspert-obyasnil-reshenie-kndr-priostanovit-voennye-operacii-protiv-yuzhnokreycev.html
https://tass.ru/politika/883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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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주요 일지(6.1.~30.)

북한 관련 동향Ⅲ

일자 대내 대남･대외

6.01.

(월)

Ÿ [대일] 조선중앙통신 논평, 일본의 우주작전대 창설

(5/18)은 “상대측의 군사 활동 정보를 사전 내탐

하고 해외침략전쟁에서 선제타격의 효과성을 높이

며 보복공격능력을 무력화하자는데 그 진 목적이 

있다”고 비난

6.02.

(화)

Ÿ 대규모의 ‘황주긴등물길공사’ 착공

– 수백 리 자연흐름식 물길을 조성하여 황주긴등벌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자연 개조사업

6.03.

(수)

Ÿ 자강도, 조선소년단창립 74돌을 맞으며 ‘새로 

건조된 통학배들(만포시･자성군･동신군･송원군･
랑림군 산골마을 학생들 등교 보장)’ 운항

Ÿ 김정은 위원장,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라울 까스뜨로 루쓰)에게 생일 89돌 축하 전문 발송

Ÿ [대미] 조선중앙통신, 미국 행정부의 ‘영공개방 조

약 탈퇴 공식입장 발표’ 등을 언급, “지금 국제사

회는 영공개방 조약 탈퇴를 통해 노리는 미국의 

목적과 흉심을 폭로단죄하면서 그에 견결히 맞서

고 있다”고 주장

Ÿ [대미] 노동당 국제부 대변인 담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중국 관련 발언(5/31, ‘현 중국 공산당

은 서구의 사고방식, 서구의 민주주의, 서구의 가

치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은 “공산당이 영

도하는 사회주의를 서방식 이상과 민주주의, 가치

관을 파괴하는 독재로 매도”하는 것이라 비난 

6.04.

(목)

Ÿ [대일]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자위대 무력 해외파견

(최근 남부 수단 주둔 파견기간 1년 연장) 강행은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례화 하여 해외팽창 야망

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위험한 침략

정책의 발로”라고 비난

Ÿ 리선권(외무상), 리진쥔(李進軍) 주북 중국 특명전

권 대사와 담화

– (리선권) 홍콩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당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한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지지 입장 표명

– (리진쥔) 중국 측은 조선 측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발전을 추동하며 

공동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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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금)

Ÿ 박봉주(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Ÿ [대남]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 대남사업을 총괄하

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5일 대남사업부문의 담

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의 실무적 집행을 위한 검토

사업 착수 지시를 내렸다’며 ‘첫 순서로 남북공동연

락사무소 결단코 철폐’, 대북전단 금지법 실행 때

까지 ‘피로해할 일판 준비하고 있으며 시달리게 해 

주려 한다’고 예고

Ÿ 리선권(외무상), ‘북-에티오피아 외교관계 설정 45

주년’에 즈음하여 에티오피아 외무상(게두 안다르

가츄)에게 축전 발송

6.06.

(토)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 요해

– 청천강-평남관개물길건설장, 남흥청년화학연합

기업소, 안주펌프공장,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장산전기공장

Ÿ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30권 출판

Ÿ [대남]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언급, “제 할 바는 다 줴버리고 

우리를 겨냥한 삐라 살포 행위를 묵인하는 남조선 

당국의 무맥하고 온당치 못한 처사는 참으로 혐

오스럽기 그지 없다”고 비난

Ÿ 김정은 위원장, ‘스웨덴 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스웨덴 국왕(칼 16세 구스타프)에게 축전 발송

6.07.

(일)

Ÿ [대남] 조선중앙통신,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 관련, 

남한이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비방중상하는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묵인했다”고 비난

Ÿ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중국의 홍콩문제 관련 

“결정권은 중국에 있다”며, “나라의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모든 조치들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강조

6.08.

(월)

Ÿ 김정은 위원장,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 진행

–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 △수도(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과 국

가적인 대책 강조 △현행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규약상 문제들을 일부 수정 △조직문제 

토의(당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김영환), 당중앙

위 위원･후보위 보선)

Ÿ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위원장에게 ‘구두

친서’ 화답

Ÿ 김재룡(내각 총리), 신임 벨라루시 수상(로만 골로

브첸코)에게 축전 및 ‘양국 계속 발전 확신’ 강조

6.9.

(화)

Ÿ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의 항의 군중집회 진행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교양마당)

Ÿ [대남]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조치(김영철･김여정 지시)’ 

발표

–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

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며, 북남

관계가 총파탄될 수도 있다”고 ‘단호 대응’ 천명

Ÿ [대남]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대북전단 살포’ 

거론, 한국 정부에 “최고 존엄을 모독하고 북남관

계의 총파산을 불러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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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수)

Ÿ 당 중앙위원회, ‘중앙예술선동사 창립 40주년’ 관련 
창작일꾼들과 예술인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6.11.
(목)

Ÿ 교육위 보통교육국,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작성 
준비사업 진행

Ÿ [대미]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미국 국무부 
논평(6/9, ‘△남북관계 진전을 지지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복
귀할 것을 촉구’ 등을 언급) 관련, “미국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

Ÿ 외무성 대변인, 유엔사무총장(안토니오 구테헤스)
의 최근 남북관계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론, 
‘「유감」 발언은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라며, ‘유엔
성원국들을 평등하게 대하며’･‘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하라고 주장

6.12.
(금)

Ÿ [대남] 장금철 통일선전부장 담화, “이번 사태를 통
해 애써 가져보려 했던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비난

Ÿ [대미] 리선권 외무상 담화, “실천이 없는 약속보다 
더 위선적인 것은 없다”며,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위협을 관리
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

Ÿ [대일] 조선중앙통신, 최근 일본소형포경협회의 
홋카이도에 고래잡이거점 설치 등 ‘일본의 불법 
고래잡이 부활’ 폭로 및 “일본이야말로 바다자원
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자원을 깡그리 말리워
버리는 극악한 범죄국가”라고 비난

Ÿ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국경절(독립기념일)에 즈음
하여 러시아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축전 발송

Ÿ 김정은 위원장, 필리핀 대통령(로드리고 두테르테)
에게 ‘필리핀 독립 122돌’ 축전 및 ‘친선협조 관계 
발전확신’ 표명
– 리선권 외무상도 필리핀 외무상에게 축전

Ÿ 리선권(외무상), 러시아 외무상(세르게이 라브로프)
에게 ‘러시아의 날’ 축전 및 ‘친선협조 관계 확대
발전 확신’ 표명

6.13.
(토)

Ÿ 김정은 위원장,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을 성
심성의껏 지원한 근로자들(로연옥, 체신성 중앙정
보통신기재판매소 노동자 등)에게 ‘감사’ 전달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 요해
–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공사장, 

연백제염소, 순천 인 비료공장, 영유광산, 숙천군 
열두삼천농장, 문덕군 용립협동농장

Ÿ [대남]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담화, △통일
전선부장 담화 전적인 공감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 등 언급

Ÿ [대남]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 외교부 
당국자 대북발언(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위한 노력) 거론 ‘북미대화
가 없고 비핵화가 날아간 것은 중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건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지속적인 위협을 제압하기 위해 힘을 계속 키울 것’
이라고 강조 및 ‘비핵화소리 집어치울 것’을 주장



Ⅰ 2020년 6월

35

일자 대내 대남･대외

6.14.
(일)

Ÿ 평안남도 양묘장･안주시 종어사업소 은어양어기지 
준공식 진행

6.15.
(월)

Ÿ 김정은 위원장,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Ÿ 박봉주(당 부위원장) 현지 요해
–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 공사장,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강철직장, △선경칠감공장

Ÿ [대남]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책언급 거론, “재앙을 막자면 그 발생근원
부터 제거하여야”한다며, “우리의 보복행동은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

6.16.
(화)

Ÿ ‘세계 사막화･가뭄의 날(6.17)’을 맞이하여 토지 
관리와 보호활동 다각적 진행, 봄과 가을철 국토관리 
총동원기간 산림조성사업, 임농복합경영방법 수용 
사방야계공사와 강하천 정리사업 전개, 보호농법 
도입 등 강조

Ÿ [대남]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파괴 조치
실행

Ÿ [대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여 전선을 요새화 할 것” 공개 
보도

6.17.
(수)

Ÿ [대남]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담화 
–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 대해 

△본말을 전도한 미사여구의 나열 △책임을 전가한 
철면피한 궤변 △비굴함과 굴종의 표출 등으로 비난

Ÿ [대남] 장금철 통전부장 담화
–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6/16) 

관련 청와대의 NSC 소집 결과 발표에 대해 남
한의 책임 전가 비난

Ÿ [대남]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 남한에 대한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

Ÿ [대 EU] 김선경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 담화
– EU의 남북관계 경색 우려 표명 반박, “EU의 대

조선 정책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는 것이 좋을 것” 경고

6.18.
(목)

Ÿ ‘당중앙 결사옹위정신’ 소개 및 강조
– “당중앙 결사옹위정신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에 

바탕을 둔 고결한 혁명정신” 강조

6.19.
(금)

Ÿ ‘김정일 당사업 개시 56주년(1964.6.19.) 계기 
업적 찬양

Ÿ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모범적 단위들에 ‘3대 
혁명 붉은기’ 수여

Ÿ 내각,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성과에 ‘216과학
기술상’ 수여

Ÿ [대미] 노동신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성명(6.15) 

인용, ‘미국 만행’ 비난

6.20.
(토)

Ÿ 평양종합병원 골조공사 마감단계, 외부미장 본격
적으로 추진

Ÿ [대남]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
– 통일부의 ‘북한 대남전단 살포 계획공개(6/20)에 

유감, 즉각 중단 요구’ 표명에 대해 ‘전단 살포 
계획 불변’ 시사

Ÿ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북중 정상회담(시진핑 국가 
주석, ‘19.6.20.-21. 방북) 1주년 즈음 ‘북중 친선’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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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일)

Ÿ 함경북도, 어랑천3호 발전소 건설 대상공사 추진 

보도

6.22.

(월)

Ÿ 김재룡(내각 총리), 함경남도 화학공업부문과 연관

단위 현지료해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 비날론련합기업소,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금야청년탄광

Ÿ 평남 보건산소공장 준공식 진행

Ÿ 단천5호 발전소 여러 대상건설, 마감단계 진행

Ÿ 북-나이지리아 간 ‘보건 및 의학과학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참여

Ÿ [대일]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유가족 협회 대변인 

담화

– 일본 정부가 하시마(군함도) 탄광에서의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에 대한 과거 비인도적 행위들을 

전면 부정한 것에 대해 “과거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라 비난

Ÿ [대남] 평양방송, 한일기본조약 체결(1965.6.22.)을 

반민족적 범죄라고 비난

6.23.

(화)

Ÿ 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화상회의) 진행

– △김정은 위원장, 회의 사회 △리병철(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중앙군사위 위원 일부 참가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 심의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

Ÿ [대남]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전단살포 계획에 

대한 통일부의 ‘남북합의 위반’ 거론 비난

– “이제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들 생각을 하지 말라”

Ÿ [대남] 러시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모스크바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로스토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협회 등,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관련 북한의 응징 조치’를 지지하는 연합성명 발표

Ÿ [대일] 북한 외무성,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조직위 

웹사이트 독도･일본해 표기 비난

6.24.

(수)

Ÿ 김정은 위원장, 단천발전소 건설 근로자에게 감사 

전달

Ÿ 김영철(당 부위원장) 담화

–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의 ‘북한, 대남 군사행동 

보류가 아닌 완전 철회’ 발언에 대해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의’ 환기

Ÿ 북한 한성우 특명전권 대사, 이란 대통령(하산 로

하니)에게 봉정

Ÿ 여러 나라 정당대표단, 김정일 당사업 56돌 즈음 

대표부 축하방문

– 캄보디아 푼씬베크당대표단･적도기니 민주당 전국

청년연맹 총조정관 일행･파키스탄 인민당 중앙

서기국 국장･네팔 국회 국무위원회 위원장 등

6.25.

(목)

Ÿ 김정은 위원장 사회,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화상

회의로 진행

– 당 중앙군사위 제7기 5차회의 상정 주요 군사

정책 토의안 심의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 △

본회의 제출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

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 연구

Ÿ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6･25 70주년을 맞아 

연구보고서(6･25)를 통해 ‘조선전쟁은 미국이 도발

한 침략전쟁’이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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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화는 양면술책, 비핵화 타령은 무장

해제시켜 침략전쟁의 길을 열어보려는 강도적 

속심의 발로”라며 “지속적인 핵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힘을 계속 키울 것”이라고 전쟁억제력 강화

의 정당성 강조

6.26.

(금)

Ÿ 조선신보, 존 볼턴 前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관련 논란 보도 및 비난

– “자신의 괴이한 세계관과 공을 지나치게 미화”, 

“북남간의 화해도 방해하는 볼턴과 일본정부(아베 

수상)는 한통속임을 재확인”

6.27.

(토)

Ÿ 박봉주(당 부위원장) 여러 단위 현지 요해

–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금성트랙터공장, 순천보

안재공장,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신천군 백석

협동농장

Ÿ 리선권(외무상), 세르비아 폭우 피해 관련하여 제1

부수상 겸 외무상(이비짜 다치치)에게 위문전문 전달

6.28.

(일)

Ÿ 김재룡(내각 총리) 현지 요해

– 보산제철소, 평양건설기계공장

– ‘자재 극렬 절약과 생산 활성화･기계설비생산에서 

부분품 국산화 비중 강화와 선진과학기술의 생산에 

적극 활용’ 강조

Ÿ 평양시 인민위원회 건설사단, 평양시 살림집 대상건설

(3층 층막공사 진행 및 4층 마감공사 준비 등) 주력

6.30.

(화)

Ÿ 김정은 위원장 추대 4주년 계기, 김 위원장 업적 

소개(6.29 노동･중통 등) 및 中 항일혁명열사(장울화) 

가족의 꽃바구니 증정, 인민들의 칭송 노래 등 보도

Ÿ 김일성 주석의 카륜회의 개최(’30.6.30~) 90주년 보도

– “주체사상의 혁명원리에 기초…조선혁명의 성격

과 기본임무, 동력과 투쟁대상을 규정, 반일민족

통일전선 로선과 당창건 방침도 제시”

Ÿ 최고인민회의 상임회의(정령 제336호), 산림조성 

및 보호관리 사업 담당 단위들(봉화리 혁명 박물관 

등 총 54개)에게 사회주의애국림칭호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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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13차 정치국회의 진행(노동신문, 2020.06.08.)

Ÿ 6월 8일자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13차 정치국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도하였음. 

- 정치국회의에서는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으로서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하고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 △수도(평양)시민들의 생활보장, △ 현행 

당 사업에서 제기되는 규약상의 문제 수정, △조직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의하였음.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노동신문･조선

중앙통신, 2020.06.24.)

Ÿ 6월 24일자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중앙군사

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 지도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김정은 위원장은 6월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 사회를 맡았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과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참가

- 예비회의에서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

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

- 또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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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 및 【통일전선부 담화】 

(노동신문 2020.06.04., 조선중앙통신, 2020.06.05.)

Ÿ 북한은 김여정 담화(6월 4일)와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6월 5일)를 통해 탈북민들

의 대북전단 살포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 단절의지를 피력함. 

-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월 31일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대남

비난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한 것에 대해 남한 정부가 

묵인하였다며,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 하거나 부추기

는 놈이 더 밉더라”고 비난

-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이 

남북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에 앞서 그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

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

- 또한, 계속 방치할 경우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업지구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서 폐기 

등을 언급하며 경고 

- 이후 하루만인 6월 5일 북한 통일전선부(통전부)는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제목의 담화 발표를 통해 “김여정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

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경고함. 

-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반공화국삐라(전단)를 날려보낸 것이 5월 31일이지만 

“그전부터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 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

려오던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리였다”며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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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20.06.09.)

Ÿ 6월 9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리는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함.

- 신문은 대북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남한 당국이 묵인한 행위를 ‘배신적이고 

교활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이에 “6월 9일 12시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유지하여오던 남북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남북군부 사이의 동서해통신

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사이의 

직통 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페기하게 된다”라고 보도함.

- 또한,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

이 저지른 죄 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완전차단 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하면서 이번 조치는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 격페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고 밝힘.

■ 【장금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담화】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조선중앙통신, 2020.06.12.)

Ÿ 장금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은 12일 밤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청와대 

대응을 강하게 비난함. 

- 11일 청와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장금철 통전부장은 “청와대가 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꾸며낸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회의감을 표명 

- 그러면서, “그렇게도 북남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진심으로 우려하였다면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되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런 법같은 

것은 열번 스무번도 더 만들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있던 법도 이제 

겨우 써먹는 처지에 새로 만든다는 법은 아직까지 붙들고 앉아 뭉개고 있으니 

그것이 언제 성사되어 빛을 보겠는가”라고 비난

- 이어, “큰일이나 칠 것처럼 자주 흰소리를 치지만 실천은 한걸음도 내짚지 못

하는 상대와 정말로 더 이상은 마주서고 싶지 않다”며,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

들은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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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１부부장 담화】(조선중앙통신, 2020.06.13.)

Ÿ 6월 13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제１부부장 담화를 

보도함.

- 김여정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며 “언제 봐야 늘 뒤늦게 설레발을 치는 그것들의 상습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형식에 불과한 상투적인 언동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써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경고

■ 북남관계총파산의 불길한 전주곡 북남공동련락사무소 완전파괴(조선중앙통신, 

2020.06.17.)

Ÿ 6월 17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소식을 보도함.

-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완전파괴되었으며, 이는 “우리 조국의 

가장 신성한 존엄과 권위에 도전해나선 쓰레기들과 이들의 치떨리는 죄행을 

묵인해온자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격노한 징벌열기를 담아” 실행된 조치라고 설명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판문점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로 평가되었으나, 

무능한 남한 당국자들에 의해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다고 비판

-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들을 차단한 데 이어 진행된 이번 응징조치는 “최고

존엄을 건드린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기미도 없는자들로부터 반드시 죄값을 

받아내기 위한” 1차적인 첫 단계의 행동이며, 향후 남한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

면서 차후 처신, 처사 여부에 따라 대적행동조치들의 강도와 결행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주장

■ 파렴치의 극치(조선중앙통신, 2020.06.17.)

Ÿ 6월 17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전폭파 관련 통일부의 

입장 발표에 대한 논평을 보도함.

- 남북연락사무소는 이미 존재가치와 상징적 의미를 상실한 상태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남한 당국이 명백히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통일부가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 “판문점선언의 위반이고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 등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

- 탈북민들을 내세워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를 묵인하고 방치해둔 

당사자들이 “위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북침전쟁연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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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온갖 적대행위”를 공공연히 감행하면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남북합의를 

지금껏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파기해온 남측은 합의위반에 대해 떠올릴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

- 남한의 국방부 또한 대결적인 분위기를 야기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음을 지적

하고, “개성공업지구에서 울린 붕괴의 폭음이 북남관계의 총파산을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입부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한다”

고 경고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노동신문, 2020.06.17.)

Ÿ 6월 17일자 노동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6‧15선언 20주년 메시지에 대한 김여정 

제１부부장의 담화를 보도함.

- 현 사태가 대북전단살포 행위 및 이를 묵인한 남한 당국 때문에 초래되었으므로 

이번 연설은 사죄와 반성,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나, 

“민족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난

- 전단지 살포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남북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

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 데 근본문제가 있으며, “우리가 신성시

하는 것 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 우리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하

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짓을 꺼리낌없이 자행

하였다”고 비난

- 남한 측이 한미실무그룹에 매달려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

쳐온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으며, 남북합의보다 동맹의 힘이 평화

를 가져온다는 맹신이 남한을 “지속적인 굴종과 파렴치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

다고 비난

- 오늘날 남북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한 것은 남한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며,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남북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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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담화】 께끈한것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일이 없을것이다(노동신문, 2020.06.17.)

Ÿ 6월 17일자 노동신문은 16일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한국의 대응에 

대한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 담화를 보도함.

- 청와대가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반응으로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발표한 공식

입장은 그동한 사용해온 낡은 수법대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

- 온 민족과 세계 앞에서 한 남북선언과 합의를 휴지장으로 만든 장본인은 남한 측

이며, “우리가 가장 신성시하는 것”을 건드려 인민을 격노하게 만들고 정세를 

악화시킨 책임 역시 남한에 있다고 주장

- 비겁하고 나약한 상대와 골백번 마주앉아봤자 이행될 것도 없고 남북관계의 

앞날도 보이지 않으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다하더라도 북한에 해가 될 것은 

하나도 없고 득실관계를 따져도 아무런 실이 없다고 주장

- 향후 남한 당국과의 교류나 협력은 있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 남북 사이에 있었

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으로 여기면 그만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라고 주장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발표】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것이다(노동신문, 2020.06.17.)

Ÿ 6월 17일자 노동신문은 검토 중인 군사행동계획들에 대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보도함.

- 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군사행동 계획방향 대해 공개 보도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

- 관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

1. 우리 공화국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것이다.

2. 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

전개하여 전선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것이다.

3. 서남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

하고 전반적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것이다.

4.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

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것이다.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와 같은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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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조선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조선중앙통신, 2020.06.17.)

Ÿ 6월 17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특사파견 제안에 대한 기사를 보도함.

- 남측이 대통령 특사로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북측이 

희망하는 시기에 파견할 것을 제안해왔음을 밝히고, 김여정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보도

- 남측이 “참망한 판단과 저돌적인 제안”을 해온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

하며, 위기극복용 특사파견은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알아두

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

-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한 당국이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며 북한을 계속 자극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언동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면서 자중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

■ 고질적인 사대와 굴종의 필연적 산물(노동신문, 2020.06.22.)

Ÿ 6월 22일자 노동신문은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남한의 반응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함.

- 최근 남한 당국자들이 미국의 결단이 적대관계 해결의 열쇠라고 발언한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축사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라는 발언이 등장한 것에 대해 “제 집을 

란도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민단 말인가”, “사대와 굴종에 쩌들대로 

쩌든자들만이 벌려놓을수 있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라고 비난

- 한 핏줄을 나눈 동족보다 외세를 중시하는 반민족적인 자세와 입장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라고 주장

- 2년 전 남북관계에서 극적인 순간들이 마련되고 좋은 합의들이 이룩된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해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 민족 자체에 있다는 것을 실증한 

것이나, 남한 당국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를 스스로 제 목에 걸어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쳤다”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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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남조선군부에 주의를 환기

시킨다(조선중앙통신, 2020.06.24.)

Ÿ 6월 24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에 대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담화를 보도함.

- 6월 23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에서 대남군사

행동계획들이 보류되고 추진 중이던 일련의 대남행동들도 중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

- 그러나 6월 2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가 아

닌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 남한 당국의 차후 태도와 

행동에 따라 남북관계 전망을 점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체면을 

세우는데 급급하며 불필요한 허세성목소리를 내는 경박하고 우매한 행동을 한데 

대하여” 대단히 큰 유감을 표명하고 매우 경박한 처사였음을 경고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초한 쌍방의 노력과 인내에 

의해서만 비로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며, 2019년 8월 청와대와 정경두 장관에 

대해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댄다”고 평했던 것을 거론하며 “우리가 

공식적인 대남립장발표에서 다시 이런 험한 표현들을 쓰지 않도록 하려면 현명

하게 사고하고 처신해야 할것이다”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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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 미국전역을 휩쓸고 있는 반인종주의 시위(노동신문, 2020.06.03.)

Ÿ 6월 3일자 노동신문은 지난 5월 25일 미국에서 일어난 반인종주의 시위에 대해 

보도하며, 국제사회가 미국경찰들의 흑인 살인만행에 규탄하고 있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지난 5월 25일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백인경찰이 흑인남성의 목을 

짓눌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미국 사회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야 하는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보도

- 신문은 시위자들이 백악관 주변에 모여 경찰들의 인종차별행위에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분노를 터뜨렸으며, 시위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들은 최루가스를 

쏘아대며 시위자들을 탄압하고 집단적인 검거소동을 일으켰다”고 전함. 

- 또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발언 및 러시아 외무성, 

이란 외무성 공보 등을 인용하며, “국제사회가 미국경찰들의 흑인살인만행 및 

인종주의정책을 규탄하고 있다”고 전함.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 담화】(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0.06.04.)

Ÿ 6월 4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는 3일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 담화가 실렸음. 

- 지난 5월 31일 미국언론과의 회견에서 미 국무장관 폼페오가 홍콩･대만문제, 

인권문제, 무역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 이는 “사회주의를 

령도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악랄하게 걸고든 것”이라고 주장

- 폼페이오의 발언은 “공산당이 령도하는 사회주의가 날로 강성화되는데 반해 

망조가 든 미국의 처지를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반인종주의 시위가 

‘오늘의 미국의 실상’이며, 이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이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비난

- 또한, “승승장구하는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어째보려는 허황한 개꿈을 꾸지 말

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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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선경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의 담화(조선중앙통신, 

2020.06.17.)

Ÿ 6월 17일자 조선중앙통신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EU의 반응에 대한 김선경 

외무성 유럽담당 부상의 담화를 보도함.

- 6월 16일 유럽연합(EU) 외교 및 안보정책담당 고위대표 대변인이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 “긴장을 격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삼갈 것”,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 통신선을 열어두는 것이 필수적”,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과 

항구적 평화 확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외교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EU의 판별능력이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라고 비난

- 현 남북관계 단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진부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이며, 공정성과 객관성의 보편적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관계문제들을 정확히 판별하고 다룰 것을 충고

- EU가 입장을 밝히고 싶다면 오히려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전체 인민을 우롱한 

탈북민들을 엄정처벌하라고 남한 측에 요청해야 할 것이며, EU의 대북정책을 

시급히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의 대북문제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

■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담화(조선중앙통신, 2020.06.22.)

Ÿ 6월 22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정부의 하시마(군함도) 강제노동 부정에 대한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의 대변인 담화를 보도함.

- 대변인은 지난 6월 15일부터 일본 정부가 하시마 탄광에서 감행된 한국인 강제

연행피해자들에 대한 과거 일제의 비인도적 행위들을 전면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의 강제노동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력사적사실”

이며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강제로동범죄의 잔혹성과 악랄성은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

- 일본 정부가 “조선반도출신징용자들에 대한 차별적대응은 없었다”는 일본인들

의 증언을 유포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일제가 저지른 악독한 만행에 대해서는 

조선사람들의 불행을 강건너 불보듯 하던 일본인들이 아니라 피해당사자인 우리 

인민이 더 잘 안다”고 주장

- 일본 정부는 중대한 인권유린 범죄 청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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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무계한 《랍치》타령의 진상(조선중앙통신, 2020.06.30.)

Ÿ 6월 3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정부의 납북피해자 관련 주장을 비판하는 논평을 

보도함.

- 1996년 실종되어 납북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일본인 여성 2명의 시신이 최근 

2020년 3월 일본 도야마현에서 발견되었고, 도야마현 경찰이 해당 여성들이 

자국 내에서 사망한 것을 공식 인정하였다고 보도

- 이로써 일본 반동들이 주장하는 납치 피해자 수는 줄어들고 납치 문제의 허황성, 

기만성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더 늘어나게 되었지만, 아직도 일본의 납북

피해자 추정 숫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것은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

- 일본에서는 “일정한 수사기간이 지나고 대책이 없으면 행방불명자들이 자동적

으로 랍치피해자로 둔갑”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경찰당국의 무능력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일본인 행방불명자 문제를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극대화･국제화

하여 불순한 잇속을 채우려는 일본 반동들의 대북적대시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

※ 일러두기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


